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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 있거라 나는 간다 / 이별의 말도 

없이 떠나가는 새벽열차 / 대전발 영시 

오십분 / 세상은 잠이 들어 고요한 이

밤 / 나만이 소리치며 울 줄이야 / 아-

붙잡아도 뿌리치는 / 목표행 완행열차

(1959년, 가수 안정애).

대전역은 가장 먼저 ‘대전발 목표행 

0시 50분(대전 부르스)’이라는 대전의 

상징인 ‘대전부르스’의 노랫말이 떠오

른다.

공전의 히트를 친 ‘대전부르스’는 열

차 승무원이었던 최치수 씨(아세아레

코드 대표)가 작사를 했다. 최 씨는 자

정이 넘은 시각, 비 오는 플랫홈 열차 

앞에서 이별을 앞둔 남녀의 모습을 보

고 노랫말을 썼다고 한다. 이후 대전

부르스는 1983년 조용필 씨가 리메이

크해 더 유명해졌으나 안타깝게도 대

전역 광장의 노래비는 더 이상 볼 수가 

없다.

새벽녘 대전역 플랫홈에 열차가 들

어오면 7∼8번 승강장에 있었던 가락

국수집이 바쁘게 음직인다.

열차 정차는 단 2분. 승객들이 1분 

20∼30초 사이에 출출한 배 속을 채우

기 위해 가락국수를 재빨리 먹어야 한

다. 가락국수를 국물까지 후루룩 들이

켜야 한다. 서둘러 먹지 않으면 기적 

소리와 함께 곧 출발하는 열차를 탈 수 

없기 때문이다.

가락국수를 다 먹지 못하고 열차를 

타는 사람이 부지기수이고, 심지어 열

차를 놓치는 승객까지 있었다고 한다. 

열차를 놓치고 얼마나 황당해할까. 

“스톱, 스톱!”하고 소리를 지르며 서

지 않는 열차를 쫓아가는 모습이 참으

로 안타깝고 쓴웃음을 짓게 한다. 호남

선은 가난과 이동으로 고향을 떠난 수

많은 서민의 애환을 상징한다.

최근 기자가 찾은 대전역에는 이런 

추억과 낭만이 서려 있는 옛 모습은 좀

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. 가락국수를 팔

았던 7∼8번 승강장은 확인조차 어려

웠다. 대전역사 1·3층에 추억의 가락

국수를 팔기는 하지만, 과거 열차에서 

내려 후다닥 먹는 맛하고 같을 수가 없

다. 그래서 과거 가락국수를 먹던 추억

을 되찾기 위해 대전역을 찾는 사람들

이 있는데, 그 맛과 정취를 느낄 수 없

이 안타깝게 발길을 돌린다고 한다.

대전역은 중부권 최대 규모의 역으

로 하루 평균 이용객이 5만 명(코로나 

팬데믹으로 2020년 하루 평균 3만여 

명)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다.

임석규 대전역장은 “KTX가 운행되

면서 지금의 대전역사는 대부분 바뀌

었다. 추억의 가락국수를 먹던 곳은 7

∼8번 승강장으로 추정된다”며 “목표

행 완행열차도 없어졌다. 지금은 교량 

노후로 인한 교체공사 중이어서 그렇

지 대전역에서 서대전역을 거쳐 목포

로 갈 수 있다”고 밝혔다.

대전역 플랫홈에서 옛날 가락국수 

맛은 볼 수 없지만, ‘성심당’이 인기 상

한가를 구가하고 있다.

성심당은 대전의 유명한 빵집이다. 

충북 청주 ‘서문제과’, 전북 군산 ‘이성

당’이 유명하듯이 대전에서는 성심당

을 모르면 시쳇말로 ‘간첩’이다.

성심당의 대표 빵은 ‘소보로빵’이다. 

이 빵은 속에 팥을 넣은 뒤 기름에 튀

기는데, 그 맛이 일품이다. 앙금 빵에 

소보로빵의 절묘한 조합으로 통팥 앙

금이 가득하고 겉은 바삭하다. 소보로

빵 맛을 느껴보지 않고서는 설명이 어

렵다.

성심당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빵

도 소보로빵이다. 대전역을 이용하는 

사람들은 선물로 성심당의 빵이 제격

이어서 성심당의 빵 봉지를 든 사람들

을 흔히 볼 수 있다. 평일에도 성심당

의 빵은 줄을 서야 맛을 볼 수 있다. 그

만큼 인기가 많다.

성심당 대전역점은 유리창 넘어 소

보로빵을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어 아

주 흥미롭고 인상적이다. 마치 공장의 

컨베이어벨트처럼 빵을 만드는 과정을 

지켜볼 수 있어서 그런지 빵 맛이 더 

맛있게 느껴진다.

65년 역사의 성심당은 2012년에 문

을 연 대전역점은 하루 평균 3000여 명

이 찾는다. 주말에는 4000여 명이 빵

을 사기 위해 줄을 선다. 그러다 보니 

직원이 100여 명에 이른다. 

이들이 만들어내는 빵만 120가지라

고 한다.

대전역점 개점 당시부터 근무해온 

박병선 이사(59·제빵사)는 “대전역점

은 밤 11시까지 영업을 하는데, 늦게 

구은 빵은 판매도 하지만 다음날 복지

시설과 취약가정에 전달된다. 이 빵은 

하룻밤을 지냈을 뿐 아주 신선한 빵”

이라고 귀띔했다.

대전시민들은 ‘성심당’을 한화이글

스보다 더 사랑한다. 성심당은 1956년 

창립 이후 300개의 빵을 만들면 200개

는 팔고 100개는 항상 굶주린 이웃에 

빵을 나눠줬다. 성심당의 경영철학은 

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한 것이 아니

라, 나눔을 위한 사업이다. 그래서 대

전 사람들은 성심당을 자랑과 자부심

의 대상이다.

대전역의 추억의 가락국수는 없지

만, 성심당 빵이 그 추억의 가락국수를 

채워주고 있다.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

들의 대전역 플랫홈에서 먹던 가락국

수 추억은 이젠 머릿속에서나 어렴풋

이 그려볼 수 있게 돼 무척이나 아쉽다. 

김정원 기자 

‘대전발 목포행 0시 50분’ 들으며 먹던 가락국수 ‘흔적 없고’

사진=뉴데일리DB

충청도 먹거리

대전역, ‘추억의 가락국수’·성심당 ‘소보로빵’

소보로빵 제작 과정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

성심당 ‘소보로빵’ 사기 위해 줄선 모습만

“노래비조차 볼 수 없어 안타까워”

1    대전의 상징인  대전역에서 가순 한정애씨가 불렀던‘대전부르스’를 들으며 새벽에  

먹던 추억의 가락국수집의 모습. 지금은 흔적조차 없다. 

2     대전역 추억의 가락국수. 지금은 1층, 2층 2곳에서 가락국수를 판매하지만, 옛 정취를 

느낄 수 없다. 

3    성심당 대전역점에서 직원들이 소보로빵을 만들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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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·충청·세종


